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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검시(postmortem investigation)란 변사사

건이 발생하면 변사자를 중심으로 발생 또는 그 주변의 상황

까지 조사하는 모든 수사행위를 말하며, 검시(postmortem 

investigation)에는 검시(postmortem examination),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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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vides a statistical analysis of 1,226 cases of death occurring in 
Area 8,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Gangseo, Yangcheon, and Guro Police 
Stations)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17. There were 427 postmortem 
inspection cases in Gangseo, 393 in Yangcheon, 377 in Guro, and 29 in other 
areas. The number of autopsy cases was 69 in Gangseo, 70 in Yangcheon, 86 in 
Guro, and seven in other areas. According to the postmortem inspection reports, 
there were 593 cases of natural death and 336 cases of unnatural death, while 
in 297 cases the cause of death was unknown. Of the 297 unknown cases, 
autopsy rates from each police station were as follows: 54 of 99 cases (54.5%) 
in Gangseo, 60 of 101 cases (59.4%) in Yangcheon, 67 of 93 cases (72.0%) in 
Guro, and in all four cases (100%) from other areas. Unnatural deaths included 
215 cases of suicide, nine cases of homicide, and 64 accidental death, while 
48 cases were undetermined. Among the unnatural deaths, the cause of death 
included 138 cases of hanging, 72 cases of falls from a height, and 32 cases of 
poisoning. Since this statistical study is based on actual postmortem inspection 
data for 1,226 cases of death in the eight areas of Seoul (excluding deaths from 
traffic accidents), it raises issues relating to the current postmortem inspection 
system, and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 for a comprehensive overview of 
causes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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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postmortem inspection) 및 부검(autopsy)이 있다. 

변사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밝히기 위해 진행되는 검시

(postmortem examination)에는 변사사건 발생 시 변사자

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외표 검사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법의학적 판단을 하는 검안과, 검안으로 변사자의 사인이 불

분명할 경우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행되는 부검

이 있다[1]. 

우리나라에서 검안은 법의학 전문가가 변사사건이 발생하

면 사건현장에서 현장상황, 변사자의 병력 등 기본적인 수사

상황을 토대로 변사자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전체 탈의 후 

육안 및 촉진만으로 변사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사망에 대한 

범죄성 및 자연사 여부를 수사관에게 법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2-4]. 하지만, 많은 변사사건들이 법의학 전문성

이 결여된 채 작성된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6

년 충북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과 같이 시체검안서에 병사로 

판명되었던 사건이 외인사(살인)로 바뀌었던 경우는 법의학

적 전문성이 결여되어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러하듯,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초동 수사 단계에서 법의학적인 검시, 

검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 현장

검안실에서는 2015년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 

8권역(강서경찰서, 양천경찰서, 구로경찰서 이하 강서, 양천, 

구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제외한 모든 변사

사건에 대하여 검안의뢰가 접수되면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이 

2인 1조로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검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부검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부검의뢰 접수 후, 서

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에서 시행 중인 365부검과 연

계하여 부검까지 진행하고 있다.

매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연구는 진행되고 있고, 검안

과 검시제도에 대한 중요성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연

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현장검안의 실제적인 통계적 자료는 

미비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서울의 일부 지역(강서, 양천, 구

로)과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로서 부검이 시행되기 전 단

계에서 어떠한 과정들이 발생하였는지 통계적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한해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 8

권역(강서경찰서, 양천경찰서, 구로경찰서 이하 강서, 양천, 

구로) 및 기타 지역에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현장검안실로 

의뢰된 1,226건의 변사사건을 분석한 연구로서, 분석된 자료

는 현장 및 수사상황 기록과 당시 발급된 시체검안서와 통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관할은 아니

지만 지역 수사기관의 요청 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검안을 하

였고, 필요 시 수사기관의 의뢰를 접수하여 부검을 시행하였

다. 검안 당시 부패 및 백골화 시신으로 성별을 구분할 수 없

는 변사자는 불상으로 통계하였고, 현장에서 유서나 CCTV 

등 자살의 정황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을 경우 자살의 가능

성이 높아도 시체검안서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검안 장소는 대부분 변사 현장에서 시행하였지만, 현장 상황

이 어려울 경우 변사자를 가까운 장례식장 영안실로 안치 후 

검안하였다.

결    과

1. 현장검안 현황과 2017년 관서별 현장검안 분포

2015년 3월 현장검안사업이 시범운영으로 시작된 이후 2016

년 정식으로 현장검안을 시작하면서 2015년 3월 기준 837

건[5], 2016년 1,147건[6], 2017년은 1,226건을 검안하였다

Table 1. Number of postmortem inspection cases from 2015 to 2017

Year No. of cases

2015 Mar-2015 837

2016 1,147

2017 1,226

Table 2. Number of postmortem inspection cases in 2017

Region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Gangseo 31 38 32 29 33 33 26 43 41 41 40 40 427 (34.8)

Yangcheon 40 33 34 36 31 28 26 27 28 36 31 43 393 (32.0)

Guro 34 22 38 30 25 26 23 35 33 36 39 36 377 (30.8)

Other 1 1 3 2 1 0 0 0 2 2 1 16 29 (2.4)

Total 106 94 107 97 90 87 75 105 104 115 111 135 1,226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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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서울지

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 8권역 및 기타 지역의 총 1,226건의 

검안 중 강서 427건(34.8%), 양천 393건(32.0%), 구로 377

건(30.8%),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29건(2.4%)의 현장검안을 

시행하였고, 강서경찰서 관할구역에서 검안사례가 가장 많았

다(Table 2).

2. 관서별 부검률

2017년 총 1,226건의 검안 건 중 부검의뢰 건수는 232건으

로 약 18.9%의 부검률을 보였으며, 각 관서별로는 강서 69건

(5.6%), 양천 70건(5.7%), 구로 86건(7.0%) 그리고 기타 지

역 7건(0.6%)을 부검하였다(Table 3). 이 중 시체검안서 사

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발급된 건 297건 중 부검이 시

행된 건은 185건으로 62.3%의 부검률을 보였으며, 강서 54

건(54.5%), 양천 60건(59.4%), 구로 67건(72.0%) 그리고 기

타 지역은 4건(100%)을 부검하였다(Table 4). 

3. 남자·여자 성비

검안대상의 남자·여자 성 비율은 남자 771명, 여자 449명 

그리고 불상 6명으로 남자가 불상을 제외한 1,220명 중 약 

62.9%를 차지하고 있다(Table 5). 

4. 연령대별 검안 현황

연령대별로 검안 현황을 살펴보면, 0-19세는 24건(2.0%), 

20대 35건(2.9%), 30대 47건(3.8%), 40대 118건(9.6%), 50

대 217건(17.7%), 60대 194건(15.8%), 70대 257건(21%), 80

대이상 328건(26.8%)이었고, 불상은 6건(0.4%)이었다. 연

령대별 부검 진행 현황은 0-19세는 17건(70.8%), 20대 10건

(28.6%), 30대 10건(21.3%), 40대 43건(36.4%), 50대 61건

(28.1%), 60대 48건(24.7%), 70대 28건(10.9%), 80대 이상

은 13건(4.0%)이었다. 연령대별 불상의 경우는 2건(33.3%)

만 부검이 진행되었다(Table 6).

Table 3. Number of autopsy cases in 2017 (total 1,226 cases)

Region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Gangseo 5 7 6 7 6 6 2 3 9 4 7 7 69 (5.6)

Yangcheon 7 5 8 9 3 5 6 4 5 3 5 10 70 (5.7)

Guro 7 4 6 8 6 4 3 9 9 9 16 5 86 (7.0)

Other 0 0 2 2 1 0 0 0 0 0 1 1 7 (0.6)

Total 19 16 22 26 16 15 11 16 23 16 29 23 232 (18.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4. Autopsy rates in the cases of unknown

Region
No.

Rate (%)
Total Unknown

Autopsy 
cases

Gangseo 427 99 54 54.5

Yangcheon 393 101 60 59.4

Guro 377 93 67 72.0

Other 29 4 4 100

Table 5. Males and females ratio

Region Male Female Unknown Total

Gangseo 263 163 1 427

Yangcheon 246 147 0 393

Guro 243 134 0 377

Other 019 005 5 029

Total 771 (62.9) 449 (36.6) 6 (0.5) 1,226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6. Number for age and autopsy rate

Age (yr)

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Unclear

No. 24 (2.0) 35 (2.9) 47 (3.8) 118 (9.6) 217 (17.7) 194 (15.8) 257 (21.0) 328 (26.8) 6 (0.4)

Autopsy 17 (70.8) 10 (28.6) 10 (21.3) 43 (36.4) 61 (28.1) 48 (24.7) 28 (10.9) 13 (4.0) 2 (33.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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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망의 종류

시체검안서 상 사망의 종류는 크게 병사, 외인사(의도성 여

부: 자살, 타살, 비의도적 사고, 미상),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

하였으며, 병사 593건(48.4%), 외인사 336건(27.4%) 그리

고 기타 및 불상은 297건(24.2%)으로 집계되었다. 외인사로

는 자살 215건(17.6%), 타살 9건(0.7%), 비의도적 사고 64건

(5.2%), 외인사지만 미상으로 판단된 건은 48건(3.9%)이었

다(Table 7).

6. 특정 사인에서 부검률

목맴은 138건 중 자살 130건, 타살 3건 그리고 미상 5건으로, 

부검이 진행된 건은 자살 130건 중 5건, 타살 3건 중 2건 그

리고 미상 5건 중 1건이 진행되었다(Table 8). 

추락은 72건 중 자살은 45건, 미상은 18건 그리고 비의도적 

사고는 9건으로, 이 중 부검이 진행된 건은 자살 45건 중 1건, 

비의도적 사고 9건 중 6건, 그리고 미상 18건 중 4건이 진행

되었다(Table 8). 

중독사는 32건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17건으로 가장 많

았고, 농약 중독은 7건, 약물 중독 5건, 부탄가스 중독, 헬륨

가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사망한 건이 각 1건으로, 이 중 

부검은 급성펜타닐 약물 중독 추정 1건, 카바메이트계 농약 

중독 추정 1건, 화재에 의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 추정 

1건을 부검 진행하였다(Table 8). 

 

7. 사망 장소 및 검안 장소

사망 장소별 분류로는 주거지가 839건(68.4%), 병원이 211

건(17.2%), 요양시설이 25건(2.1%), 그리고 기타 지역이 151

건(12.3%)로 기타 지역으로는 추락에 의한 노상이나 야산 목

맴 등 주로 야외에서 사망 후 발견되었다(Table 9). 검안 장

소별 분류로는 주거지에서 검안 건이 649건(52.9%), 병원 및 

장례식장이 469건(38.3%), 그리고 기타 장소에서 검안한 경

우가 108건(8.8%)로 집계되었다(Table 9). 

고    찰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에서 2015년 3월 1일부터 시

범사업으로 출범하여 2016년 6월 상시 근무체제로 시행된 

현장검안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 8권역(강서, 양천, 

구로경찰서)에서 발생한 모든 변사사건에 대하여 검안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검안 건수는 월 평균 2015년 83.7건, 2016

년 95.6건에서 2017년은 102.2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Table 1), 이러한 이유는 2016년 경찰청

의 개정된 ‘변사 사건 처리지침’에 의한 변사사건 처리 강화

와 노인층 사망의 증가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7년 사망원

Table 7. Number for each manner of death

Manner of death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Unnatural

         Suicide 12 18 20 12 12 28 12 28 28 15 18 12 215 (17.6)

         Homicide 0 0 1 1 0 0 0 1 2 0 4 0 9 (0.7)

         Accidental 5 6 5 2 1 3 3 3 6 6 2 22 64 (5.2)

         Undetermined 8 2 8 5 6 0 1 6 2 4 3 3 48 (3.9)

Natural 57 39 46 50 44 38 43 46 47 63 52 68 593 (48.4)

Unknown 24 29 27 27 27 18 16 21 19 27 32 30 297 (24.2)

Total 106 94 107 97 90 87 75 105 104 115 111 135 1,226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8. Autopsy rates in the cases of handing, fall from height, and 
poisoning

Manner of death Total Autopsy rate

Hanging

    Suicide 130 5 (3.8)

    Undetermined 5 1 (25.0)

    Homicide 3 2 (67.0)

Fall from height

    Suicide 45 1 (2.2)

    Undetermined 18 4 (22.2)

    Accident 9 6 (66.7)

Poisoning

    CO 17 1 (5.9)

    Agrochemicals 7 1 (14.3)

    Drug 5 1 (20.0)

    Other 3 0 (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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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통계』 보도자료에서 보면 우리나라 총 사망자 수는 전년 대

비 1.7% 증가하였으며, 8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4.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2017년 관서별 검안 건수를 보면 강서 427건, 양천 393건, 

구로 377건, 기타 지역 29건의 검안으로 2015년[5], 2016년

[6]과 비슷한 추세였으며 월별 추이를 분석 시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다(Table 2). 2017년 서울지역 변사사건은 5,269

건으로 부검률은 1,649건(31.3%)이고[7], 이 중 강서, 양천, 

구로와 서울 기타 지역(송파 1건, 종로 2건) 포함 현장검안실

에서 검안 한 서울지역의 변사사건은 1,200건(22.8%)이며 부

검은 226건(18.8%)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26건 중 1,197건은 8권역 지역의 변사사건에 대

하여 이뤄졌고, 촛불집회 중 사망 사고, 시흥 영아 학대, 낚싯

배 전복사고에 의한 사망 사건, 전주 암매장 사건, 이대목동

병원 영아 사망 사건 등의 주요사건과 세월호 미수습자 검안 

등 29건은 본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낚싯배 전복사고

의 경우 변사자 15인을 검안 장소 등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

여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실에서 검안하였으며, 뒤늦게 발

견된 선장의 경우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안 후 수사기관

의 부검의뢰를 접수하여 부검을 진행하였다. 

검안의뢰 건 중 부검의뢰 건수는 Table 3에서 볼 수 있듯

이 강서 69건, 양천 70건, 구로 86건, 기타 지역 7건으로 합

계 232건이며, 강서 5.6% (69건/1,226건), 양천 5.7% (70

건/1,226건), 구로 7.0% (86건/1,226건)의 부검률을 보였

다.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인 297건 중 부검률은 62.3% 

(185건/297건)으로 강서 54.5% (54건/99건), 양천 59.4% 

(60건/101건), 구로 72.0% (67건/93건), 기타 지역 100% 

(4건/4건)의 부검률를 볼 수 있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변사자의 외표 검사 및 현장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시

체검안서의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하여도 이

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되면 부검을 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변사사건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771건(62.9%), 여성이 

449건(37.1%)으로 남성이 여성의 약 1.7배였고, 성별이 구분

되지 않은 부패 시신의 경우는 6건으로 약 0.5%였다(Table 

5).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2017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

료에서 보고한 2017년 사망한 남녀 성비가 1.18배인 것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2015년과 2016년 검안통

계 자료와 비교 시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5,6]. 연령별 

사망 통계를 보면 70, 80대 이상에서 585건 47.8%로 노인

의 사망이 많았으며 이 중 병사로 진단된 건은 412건이었다

(Table 6). 이들 노인층의 사망 중 추락 및 경부압박질식 등 

외인사로 진단된 건은 82건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

살을 선택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전도되어 사망한 사건들이 

포함되었다. 기타 및 불상으로 진단된 노인층도 92건으로 대

부분 사망 후 늦게 발견되어 부패상태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자들이나, 평소 지병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변사자

들이 많았다. 이들 중 독거노인들의 경우에서도 사회복지사

나 요양보호사 등의 관리를 받고 있는 이들은 사망 후에도 빨

리 발견되어 시신의 상태가 온전한 경우가 많았고, 그들의 병

력이나 평소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한 독거노인들은 부패된 상태로 발견

되어 제공되는 정보가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7년 총 1,226건의 검안 중 232건이 부검으로 진행되었

고, 병사 3건, 외인사 44건, 기타 및 불상이 185건이었다. 이 

중 검안 당시 병사로 진단되었던 3건은 모두 부검 후 부검감

정서 상 사망의 종류가 병사(내인사)로 밝혀졌고, 외인사로 

진단되었던 44건 중 1건(불명)을 제외한 43건이 부검 후에

도 외인사로 진단되었다. 기타 및 불상은 185건으로, 이 중 부

검 후 밝혀진 사망의 종류는 병사(내인사)는 100건, 외인사는 

37건이고, 부검 후에도 사망의 종류가 불명으로 밝혀진 사건

은 48건이었다. 불명 중 고도 부패로 인한 불명인 사건은 26

건이었다. 부검이 진행된 232건 중 시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

의 사망의 종류가 불일치한 경우는 외인사 1건을 포함한 138

건(59.5%)으로, 대부분이 시체검안서에서 기타 및 불상으로 

진단되었으나 부검 후 병사(내인사) 및 외인사로 사망의 종류

가 밝혀진 사례이다[8,9]. 검안 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

상인 297건 중 부검이 진행되지 않은 112건과 부검 진행 후에

도 사인이 불명으로 밝혀진 48건 포함 160건(13.1%)의 법의

학적인 사망의 종류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8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유서나 CCTV 등 자살로 

판단하기에 적합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장에서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체검안서의 외인사 의도성 여부를 미상으로 기재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최종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도

록 하였지만, 이들 목맴 5건과 추락 18건에서 부검의뢰가 이

Table 9. Place of death and postmortem inspection

Place Residence Hospital Salutarium Hospital and funeral halls Other

Death 839 (68.4) 211 (17.2) 25 (2.1) - 151 (12.3)

Postmortem inspection 649 (52.9) - 469 (38.3) 108 (8.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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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경우는 각각 4건과 1건에 불과하여 타살의 의혹이 없

는 경우는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독사의 경우 검안을 통하여 그 사인을 명확히 하기가 힘

든 상황이 많다. 현장에서 중독사의 정황이 확인되어도 음독 

여부를 판별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고, 이 경우 부검을 통하여 

사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혈액을 이용하여 신속하

게 약독물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중독관련성을 미리 알 수 있

다[10]. 현장검안실에서는 검안 현장에서 시신의 훼손을 최

소화하여 혈액 채취 후,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에 

긴급감정 의뢰하여 수 시간 만에 혈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긴급독성검사(rapid toxicology screening test)를 2017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긴급독성검사는 최근 3년간 서울과

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부검시료 분석 중 중독사와 관련한 

약독물의 감정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다

빈도로 검출된 약독물을 포함하여 중독사 가능성이 있는 약

독물을 최종 선별하였으며, 이는 청산염을 포함하여 글리포

세이트나 글루포시네이트 등 제초제류, 유기인계, 유기염소

계, 카바메이트제류 등 농약류 191종, 졸피뎀, 디펜히드라민, 

독실아민, 항우울제 및 진통제류 등 치료약물을 포함한 약물 

236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혈액 채취 전에는 수사관

에게 혈액 채취의 이유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가족에

게 혈액 채취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였으며, 이 경우 유족 

시체검안서는 현장에서 발급하지 않으며 연구소로 복귀 후 

약독물 검사결과를 확인 후 수사관에게 결과를 고지하고 유

가족 제공용 시체검안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

착된다면 수사기관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중독관련 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중독사는 32건으로 일산화탄소, 농약, 약물, 부탄가스, 

헬륨가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사망한 건 중 급성펜타닐 

중독 추정 1건, 카바메이트계 농약 중독 추정 1건, 화재에 의

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 추정 1건을 부검을 진행하였고

(Table 8), 이 32건 중 채혈은 8건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5건

에서 약물 양성반응을 확인하였고, 모두 상기한 사례들의 약

물이나 농약 및 가스에 의한 중독으로 외인사로 진단되었으

며, 이를 근거로 하여 시체검안서를 작성 후 발급하였다. 긴

급독성검사의 경우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이나 변사자의 외

표 검사 시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였으며, 연구소 복귀 후 긴

급 의뢰하여 평균 6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변사자의 사망장소는 주거지 839건, 병원 211건, 요양시설 

및 기타 장소에서 176건이 발생하였으나 검안장소는 주거지 

649건, 병원 및 장례식장 469건 기타 장소에서 108건으로 

대부분의 경우 현장의 상황에 맞춰 수사관, 과학수사팀과 의

견 조율하여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신속하게 검안을 시행

하였으나, 현장 상황에 의해 검안이 어려웠던 주거지 190건

과 요양시설 및 기타장소 68건의 경우 가까운 장례식장 영안

실로 변사자를 안치하여 검안을 시행하였다(Table 9).

2015년부터 매년 보이는 경향이지만 일부 수사관들은 현

장에서 사인이 불명확하여도 타살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되면 부검하지 않고 병사로 사건 종결을 하려 하거

나, 사인을 기타 및 불명으로 판단하는 것을 기피하고, 보험 

및 산재 등의 향후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검

을 설명하여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5,6].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집계한 2017년도 기준 변사자 수

는 37,096명[7]으로 이 사건들에 대해 검안, 검시 할 수 있는 

법의인정의 등 법의학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아

직도 법의학적 소견이 부족한 일반의사들이 검안을 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충북 증평 할머니 사건 이후 경찰

청에서는 개정된 ‘변사사건 처리 지침’으로 변사처리 기준

을 강화하고 부검권고 대상 등을 추가하여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변사처리하고, 검안의사의 병사소견이 있어도 수

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극적인 부검실시를 권

고하는 등 변사 처리에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있으며[11], 대

한법의학회에서는 ‘변사 가이드라인’을 공표(http://www.

legalmedicine.or.kr)하여 사회적 죽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한 생명이 다할 때 그 생명의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

하게 밝혀 주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망인의 사인

을 명확히 밝혀 주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이며 변사 사건 현

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의 검안 관련 자료이지만, 

교통사고 건을 제외한 서울 8권역의 모든 변사사건에 대한 

검안 자료이므로 현재의 검시·검안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

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할 수 있고, 넓게는 죽음과 관

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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